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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류의 열풍이 심상치 않은 요즘이다. 한류(Korean Wave)는 대한민국의 대

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일컫는

신조어로 1990년대 처음 사용되었다. 한류의 초기(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한

국 드라마와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유행 현상은 일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최근 들어 한류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세계적인 현상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심 콘텐츠 또한 다양해졌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번역학내 아웃

* 본 연구에 대해 값진 조언과 도움을 주신 성승은 교수님과 신보정, 박경미, 신해진 학

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을 꼼꼼

하게 살펴주시고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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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 번역(outbound translation)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

다1). 하지만 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마당

을 나온 암탉�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

역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었다. 

한국어와 같은 주변어(peripheral language)의 경우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

서 모든 번역을 직역(direct translation)2)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서 직역과 중역(indirect translation)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때 중심어(central language) 번역서의 출간은 중역의 증대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역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0년 국내 출간 이후 여러 국가에

판권이 수출되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해당 과정에서 모든 언어의

번역서가 한국어에서부터 직역되었을지 궁금하였다.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

의 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의 현주소를 탐색

해볼 것이다. 번역서를 언어 및 시기별로 나누어 직역과 중역의 분포를 살펴본

후 해당 과정에서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이 중역과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역과 중역 번역가의 언어적 특징도 찾아볼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과 자료 수집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번역서 출간 현황을 연

도별로 정리한 후 아웃바운드 번역을 직역과 중역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5장 논의 및 결론에서 한편의 한국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해외로 뻗

어나가는지 추적해본 결과를 토대로 아웃바운드 번역의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1) 최근 번역학 관련 학회의 학술제 주제로 아웃바운드 번역이 채택되었다. 지난 7월 한

국외대 통번역연구소의 국내 학술대회 주제가 “아웃바운드 문학번역”이었다. 9월에

“한국문학 아웃바운드 번역의 변화: 누가, 왜, 어떻게”란 주제로 포커스 그룹 대토론

회가 열렸고, 한국문학 수출과 관련된 번역사, 출판사, 기관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 중역(indirect translation)에 반하는 개념으로, 번역방법(translation method) 중 의역

(free translation)에 반하여 사용되는 직역(literal translation)과 구분되고, 또한 번역전

략의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Vinay and Darbelnet 1995/2004; Munday 1988/ 

2012에서 재인용)과도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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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한국문학을 다른 문화권에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학계 및 출판업계의 노력

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그 이유

를 번역에서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 해당

작품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만연하였고, 번역서 출간 이후

해당 번역서가 인기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번역에서 그 이유를 찾기 쉬웠다. 주

로 번역의 품질 또는 아웃바운드 번역의 한계 등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을 들여

다보면 한국문학의 작품성은 높은데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외국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강 �채식주의자�의 번역서 The Vegetarian (Deborah Smith 번역)

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3)을 수상

하면서 한국문학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학계와 출판업계의 관심이 증폭된 동시

에 아웃바운드 번역에 대한 논의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번역서의 번역

품질에 대한 비판은 여전했지만 아웃바운드 번역의 한계를 문제 삼기보다 누가

번역해야 할 것인가, 즉 번역가의 구사 언어와 번역 언어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한 단계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2.1 아웃바운드 번역

한국문학의 경우 외국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를 아웃바운드

번역, 반대로 외국문학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를 인바운드 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이상빈 2019). 국내에서 아웃바운드 번역이란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

3) 맨부커상은 1969년 제정되었고,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 상의 일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은 영국에서 영어로 번

역 출간된 소설에 수여한다(창비뉴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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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였고, 아직 해당 키워드로 직접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았다(2021년 12월 10일 검색). 하지만 한국문학의 해외 수출 관련 연구

가 지금껏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미 번역학 뿐 아니라 다수의 외국어

학문 분과에서 한국어에서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작품을 다루는 연

구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웃바운드 번역 연구가 부재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문학작품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주제를 들여다보면 번역서의 번역 품질에 대한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주로 오역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이형진 2018).

아웃바운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아웃바운드 번역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

해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었다. 마승혜(2014)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번역’

과 ‘번역가’를 결합하여 한국문학 번역가를 인바운드 번역가(외국인 번역가가

자신의 모국어, 영어로 번역)와 아웃바운드 번역가(한국인 번역가가 모국어인

한국어 원작을 읽고 영어로 번역)로 분류한다. 한국문학을 한국인이 번역하는지

외국인이 번역하는지 기준으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인 아웃바운드 번역과 다소 차이가 있

다. 아웃바운드 번역은 누가 해야 하는가, 즉, 번역가의 구사언어와 번역 언어

의 방향성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출발언어인 한국어가 모국어인 번역가가 해야

한국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도착언어가 모국어인 번역가가 해야

도착언어로 표현이 수려하다는 서로 다른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아웃바운드 번역의 출발은 어떤 작품을 번역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선

택 기준은 보통 국내 판매 부수, 번역 언어 수와 판권 수출 국가, 수상 기록, 이

외 독자/시장/문단의 평가 등이다. 다시 말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작가를 찾아서 발굴하는 것이 아웃바운드 번역의 출발점이다(문일완 2021). 아

이러니 한 것은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 지표 또한 앞서 언급한 작품의 선택

근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판매 부수, 번역 언어 수와 판권 수출 국가, 

수상 기록, 그리고 독자와 시장과 문단의 평가 등이 아웃바운드 번역서의 선택

기준인 동시에 수출 성공 지표가 되는 것이다. 국내의 성공이 해외 진출의 발판

이 되고,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작품의 경우 국내에서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되는

선순환 구조인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거로 국내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사례를 들어본다면 신경숙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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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엄마를 부탁해�, 한강의 �채식주의자�,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TOP 3로 꼽을 수 있다.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작가들은 해외

시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후 동 저자의 다른 문학작품은 계속해

서 해외의 관심을 받게 된다. 

본고의 연구목표는 한국문학이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

되어 출간되는 현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본고의 아웃바운드 번역은 이상빈

(2019)의 정의를 따르며 모든 외국어로의 번역을 의미한다. 한국문학의 수출 사

례에서 한 작품이 다수의 언어로 번역되는 모든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출발언어 한국어에서 도착언어로 직접 번역되는 경우와 매개 텍

스트를 통해 중역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2.2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

중역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중역 관련 메타언

어가 합의되지 못하였고(Pym 2011; Ringmar 2007; Gambier 2018), 이는 국내

중역 관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김정아와 임은선, 2020; 의사코바 2020; 성

승은 2020). 간단히 살펴보면 중역은 번역의 번역을 일컫는다(Gambier 1994; 

2003). 하지만 직역과 중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번역에 참여

한 최소 언어 수, 매개 언어의 유형, 매개 텍스트의 수용자 등에 따라 중역의

연구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Pięta 2019). 

최근 중역 관련 연구는 중역은 어디에서(지역 분포 외 텍스트 유형이나 매

체를 포함), 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다

수를 차지한다(Pięta 2019). 중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원문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어 간 직

접 번역이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역이 여전히 이루

어진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

표적으로 출판사가 매개본을 통한 중역을 선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직

접 번역이 가능한 인력을 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번역가의 번역 경험이 부족한

경우, 오히려 경력 있는 번역가를 확보하여 매개본을 통해 중역을 하는 것이 출

판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종 번역서의 품질 제고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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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효율성 또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출판사는 중역을 선택하기도 한다

(Ringmar 2007). 

중역 관련 선행연구 중 중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경우도 있었다. 번역이

이미 그 자체로 오역이나 번역 품질 관련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

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만연했기 때문에 중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역했다

고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매개본에 오역이 있는 경우 중역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오역을 옮기게 되고, 이를 중역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Hadley 

2017). 하지만 이에 반하여 중역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는 연구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Ivaska and Paloposki 2018; Alvstad 2017).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고는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실제 중역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중역 연구에서 주로 사

용되는 메타언어 “Indirect translation”을 차용하고(Rosa, Pięta and Bueno Maia 

2017; Ivaska and Paloposki 2018),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서인 매개 텍

스트(mediating text)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한

정한다(Kittel and Frank 1991/한글번역은 성승은 2020에서 재인용). 직역(direct 

translation)은 이와 반대로 원문에서 직접 다른 언어로 옮긴 경우를 일컬으며, 

번역가가 원문에서 직접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 또는 외국어로 번역한

경우를 지칭하고 이때 중간 매개 텍스트는 없다.

또한 본고는 중역의 모호함이나 중역에 대한 오래된 관행을 비판하려는 것

은 아니고 오히려 중역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바이다.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

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동시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 인구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이력을 추적해본 결과 한국문

학 작품을 다수의 외국어로 직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중심어 이외

언어로의 번역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아 보였다. 힌디어 번역의 경우 2000년

대 초반에는 직접 번역하였으나 최근에는 번역지원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한국

문학의 번역서가 출간되지 않았거나, 만약 출간되었다면 중역일 가능성이 크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슬로베니아어 또는 페르시아어의 경우 불과 3~5년 전부

터 직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전에는 번역되지 않았거나 중역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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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3 중역과 언어의 위계

언어 간의 위계는 중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언어 간의 위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Pięta, 2019). 

언어의 위계를 살펴보면 세계 언어를 초중심어(hypercentral position), 중심

어(central position), 준중심어(semi-central position), 주변어(peripheral position) 

등 4개 레벨로 분류하거나(Heilbron 2010), 조금 간결하게 중심어(central 

language)와 주변어(peripheral language)로 나누어 볼 수 있다(Alvstad 2017). 물

론 모든 언어는 이미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위계를 나

누고 중심어와 주변어로 분류한다는 자체에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자들이 세계 언어를 중심어와 주변어로 분류한 목적은 번역(또는 중역)의 흐

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아웃바운드 번역이 뻗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

나의 주변어에서 출발하여 중심어로 먼저 번역되고, 이후 중심어 번역서를 매

개본으로 하여 다른 주변어로 중역되어 퍼져나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출발 텍스트와 최종 도착 텍스트 사이에 매개 언어가 중심어인 경우 해당

중심어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이나 우위에 따라 중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

시 말해, 대표 중심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세 가지 언어로 된 번역서의

존재 자체가 해당 저자가 번역할 만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는 주

장이다(Ringmar 2007; Marin-Lacarta 2018). 이 경우 한국문학 작품을 직역하기

부담스러운 다른 주변어 국가는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과 시장반응을 통해 해당

작품의 작품성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아

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이 확대되는 시점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중심

어로 된 번역서의 출간과 중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06 번역학연구 ● 제22권 5호

3. 연구 방법

3.1 텍스트 선정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

은 이후 번역 관련 연구들이 다수 있었던 반면 아동문학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도서가 출간되고 나서 애

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으며, 이후 도서와 애니메이션이 함께 수출되어 인기

를 얻었던 독특한 사례이다. 작품의 인기만큼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관심을 보

였다. 연구 주제와 분야별로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연구가 가장 많

았고(최남정과 김성숙 2014; 황혜순 2016; 전정숙 2012; 조미라 2013; 김윤아

목혜정 2012), 작품 속 내용과 관련하여 죽음이나 모성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

으며(박혜숙 2012; 김상한 2010), 동화와 애니매이션을 비교한 연구(이종호

2012)도 있었다. 하지만 번역 관련 논의는 한국어와 아랍어 텍스트를 비교했던

곽순례(2018) 연구가 유일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내 출판업계에서 성공한 아동문학으로 꼽히고, 

영어 번역서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김지영 번역)도 2013년 출

간 이래 미국과 영국에서 놀라울 만큼의 조명을 받았다(이재훈 2012; 신창용

2014). 2021년 현재까지 총 27개 언어로 36개국에 판권이 팔렸으며4) 터키어 번

역서는 2021년에 재출간 되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출간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판과 특별판이 출간되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당분간 그 인기를 이어갈 것으

로 보인다. 특별판 홍보 문구 중 “전 세계가 응답한 잎싹(주인공)의 용감한 여

정”5)이란 대목은 해외에서의 성공이 해당 도서의 국내 재출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도서의 국내 인기와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4) 곽순례(2018)는 29개국으로 판권이 팔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번역 언

어와 번역서의 출간 국가가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수치를 수정하였다.

5) 교보문고 20주년 특별판 상품정보 available at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

wKor.laf?barcode=979116094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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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방법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서 중역은 중심어를 매

개(mediating)로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중심어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의 수출과 관련하여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중심어로서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프랑스어를 매개로 중역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고6), 독일어는 오히려 영어에서 중역되었다. 오랜 시간

한국문학의 수출에 힘써오고 있는 KL 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는 한국문학의

수출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프랑스를 꼽는다(문일완 2021). 프랑스어 번역은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드러진 결과도 없고 판매 부수도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본고의 중역 논의를 위한 중심어는 영어로 한정하였고 직역과 중역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직역은 한국어(Source Text)에서 영어 외 기

타 언어(Target Text)로 직접 번역된 경우이다. 반대로 중역은 한국어(ST)에서

영어 매개 텍스트(Mediating Text)를 거쳐 기타 최종 언어(TT)로 번역된 경우이

다. 논의 중 혼돈을 피하기 위해 언어별 작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것이다.

ST: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2000) (한국어)

MT: 김지영 번역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2013) (영어)

TT: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번역서

텍스트 선정 후 분석데이터 수집을 위해 먼저 한국어 텍스트 4종(2000년 2

권, 2020년 2권)과 영어 번역서(2013년)를 살펴보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얼

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지 확인한 후 도서관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역

서, 번역가, 번역가의 이전 경력, 기타 서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번역가의 구사 언어를 기반으로 직역과 중역 여부를 분류하였다. 직역의 경

우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도서목록(2001-2020년)을 추적하였으며7), 중역의

6) 반디 소설 �고발�의 경우, 프랑스어 번역서를 매개로 중역이 이루어졌다(성승은, 

2020). 프랑스어를 매개로 중역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은 �마당을 나온 암탉�에 한정

한다. 

7) 대산문화재단도 살펴보았으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번역 지원은 없었다. 따라서 본

고의 직역 분석은 모두 한국문학번역원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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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 번역가의 이전 번역 경력을 확인하여 한국어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 중

어느 것을 출발 텍스트로 삼아 번역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시간이 걸리긴 하였

으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역가의 이전 번역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당 번역가의 구사 언어를 추측하여 중역 여부를 분류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아웃바운드 번역서 출간 현황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0년에 한국에서 출간되었고 2003년에 일본어로

처음 번역되었다. 이후 2011년이 되어서야 중국어와 기타 언어로 번역되기 시

작하였다. 영어 번역은 2010년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서로 선정되었고 이

후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출간되었다8). 본고는 분석

을 위해 영어 번역서의 번역이 결정된 시점과 영어 번역서가 출간된 시점을 중

심으로 시기를 나누었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아웃바운드 번역의 초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였고, 각 언어별로 번역서의 출간 연도를 분류하였다. 중심어 번

역서 출간 전후로 아웃바운드 번역서의 출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서 출간 현황

시기 초기 중기 후기

연도 2000~2009년 2010~2013년 2014~2020년

영어

번역서(MT)
MT 번역 이전

MT 번역지원 확정 이후

출간까지
MT 출간 후

번역 언어 일본어
(영어 외)

중국어 포함 5개 언어로 번역

독일어 포함

20개 언어

먼저 초기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처음 아웃바운드 번역

서를 출간하였다. 중기에 영어 번역서의 번역 지원 결정 후 실제 번역서가 출간

8) 미국과 영국 번역서는 표지 및 삽화의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 텍스트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영어 번역서의 출간 연도는 2013년도로 통일하였음

을 밝힌다.



한국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나타난 직역과 중역 ● 안수경 109

되기까지 3년 여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주

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국가에서 번역서가 출간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물론 프랑스어와 폴란드어 번역서도 이때 출간되었기 때문에 아

웃바운드 번역에 지리적 위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기에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 20개 언어로 번역서가 출간되면서 아웃바

운드 번역의 언어 확산이 가속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에 독

일어를 포함해 11개 언어로 번역서가 출간된 점을 살펴보면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이 중역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중심어 번역

서의 출간이 중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웃바운드 번역서

를 출간연도 기준으로 직역과 중역으로 나누어볼 것이다. 

4.2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이 미치는 영향: 직역과 중역

다음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의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번역서의 출간 연도를 기준으로 아웃바운드 번역을 직역과 중역으로 분류

하여 언어별로 정리한 표이다.

<표 2>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 언어별, 시기별 직역과 중역의 분류

번역서

출간

연도

200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직역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몽골어

루마니아어

중역

아랍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태국어

헝가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싱할라어

스웨덴어

쿠드르어
페르시아어 핀란드어 터키어

직역 직역 + 중역 중역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을 살펴보면 언어별로 직역과 중역

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3년 영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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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의 출간 이전 시기에 주로 직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

재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목록을 확인해보면 직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

는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는 지난 20년간 번역지원 작품의 총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어(15%), 일본어(11%), 프랑스어(9%)가 뒤를 잇는다. 이

들 언어는 한국문학 작품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비교적 직역의 비율이 상위를

차지하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 일부 번역은 직역으로 이루어지지만 영어 번역서

출간 직후인 2014년에 중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변어와 주변어 간의 번역이 이루어질 때 중심어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 표는 한국아동문학 텍스트도

아웃바운드 번역의 초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를 중심으로 번역서가 출간

되다가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 다양한 언어로 직역과 중역이 함께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직역이 가능한 인력 풀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언어 중에도

일부 중역된 언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체코어, 이탈리아어 등은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목록을 살펴보면 2001년

부터 20년간 지원 사업을 통해 꾸준히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이 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 영

어를 매개로 중역이 이루어진 것은 눈여겨볼만 한 부분이었다. 

4.3 아웃바운드 번역가의 특징

�마당을 나온 암탉�의 번역서 대부분은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간되

었다. 이에 반해 일본어 번역서는 2003년에 비교적 빨리 출간되었는데 그 배경

에는 번역가의 독특한 배경이 있었다. 일본어 번역가 변기자(ピョン・キ

ジャ)(1940-2012) 작가는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났으며

한국아동문학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생전에 번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또

한 일본어를 제외한 직역 번역가들 사이에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의

이전 경력을 추적해보면 한국문학번역원 내 번역아카데미 출신이거나 번역지원

작품에 선정된 경험(최대 5회)이 있는 번역가로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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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번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어, 폴란드어, 프랑스어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 번역가와 도착언어 번역가의 협업이 있었다. 도착언어 번역가

의 언어적 배경을 살펴보면 출발언어인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번

역할 수 있을만하다고 짐작할 만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착언어 번

역가의 역할은 주로 한국어 번역가의 번역 내용을 감수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

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자가 아닌 공동번역가로 명시되어 있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직역된 번역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몽골어, 루마니아어 등 총 7개 언어이다. 영어와 불가

리아어는 한국인 번역가가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하였고, 이 둘을

제외하면 모두 도착언어 번역가가 외국어인 한국어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

하였다.  

영어 번역서 출간 이후 주로 영어를 매개로 한 중역이 아웃바운드 번역의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일부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태국어나 싱할라어(스리랑카

언어)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중역 번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100% 영어를 매개로 하여 도착 언어로 번

역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번역가는 영어 텍스트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했던 이력이 있었으며, 일부 번역가는 영어 외 다른 매개어를 함께 활용했

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터키어 번역가는 영어와 스페인어 작품

을 주로 번역한 이력이 있었고, 쿠드르어 번역가의 경우 언어적 특성으로 짐작

컨대 영어와 아랍어를 함께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싱할라어 번역

가의 경우 번역 이력을 살펴보면 다양한 언어의 출발 텍스트를 번역하였고, 번

역 이력에서 번역서 간의 언어적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번역가가 10

개 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어 중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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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5.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아

웃바운드 번역 시스템과 출판업계의 중역관행에 대해 살펴본 것에서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연구 측면에서 중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다. 문학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 텍스트로 해

외 수출에 성공했던 한국문학 대표작인데 불구하고 �엄마를 부탁해�와 �채식

주의자�와 비교하여 학계의 관심이 매우 적었다.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심도 있게 논하며 해당 텍스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이

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한국문학 아웃바운드 번역의 현재를 살펴보면 직역과 중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번역 논의는 대부분 직역과 중역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아웃바운드 번역을 들여다보면 언어에 따라 직역과 중역이 함

께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번역은 세계 문학 시스템(world system of 

translation)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언어 간 (위계)관계에 영향을 받고, 그 과정

에서 주변어가 중심어를 거쳐 다른 주변어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보인다. 한국

문학 또한 중심어 이외에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직역과 중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성승은, 2020). 보통 중역은 언어 간

직접 번역이 가능한 인력이 부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역은 다양한 이유로 행해질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번

역 언어 중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는 국내에서 직역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

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역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셋째,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 여부는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로 번역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보통은 기타 다수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

게 하는 초석이 되어 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도 언어

별 번역서의 출간 흐름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어 번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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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이후에 중역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번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웃바운드 번역의 초기에는 한국문학 작품

을 번역해본 경험이 있거나 비교적 한국문학과 친숙한 번역가가 한국문학번역

원의 지원을 받아서 번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영어 번역서의 출

간 전후로 직역과 중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번역가

가 아웃바운드 번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번역가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수월해졌고, 

본고에서는 번역가의 번역 이력을 통해 구사언어를 짐작하여 중역 여부를 추적

하였다. 지금까지 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Alvstad 2017; Hekkanen 

2014; Ivaska and Paloposki 2018) 중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 연구 측면에서 직역과 중역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

러한 어려움은 중역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최근 중역에 대한 인식이 다소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

유가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드라마나 문학 작품의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류의 지역적인 한계가 없어지는 동시에 아웃바운드 번역 언어의 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직역만으로 한류의 인기를 따라가기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중역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의 번역 또한 영어를

매개로 중역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박민제 2020). 아웃바운드 번역 기

회가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일부 매체가 중역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은 중역

연구에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아동문학의 해외 수출사례 중 대표성을 갖는 작

품이기는 하지만 한 작품의 사례만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현황

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아웃바운드 번역을 직역과 중역으로 구분하기 위

해 번역가의 번역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해당 번역가의 구사언어를 짐작하였으

나 여전히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은 본 연

구의 한계일 것이다. 한국문학 작품을 해외에 소개할 때 직역 가능한 인력을 구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역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실제 자료를 근거로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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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왜 그런지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번역자 후기 또는 번역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역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본고는 한국문학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한국문학 작품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되는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을 조망해본 점에서 연

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웃바운드 번역이라는 큰 그림 내에서 직역과

중역 관련 논의를 함께 담아낸 점에서 향후 번역학 내 중역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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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 and Indirect Outbound Translation of Korean Children Literature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An, Su-Kyo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both direct and indirect outbound translation 

of Korean children literature, �마당을 나온 암탉�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in English), written by Hwang, Sun-mi in 2000. Having critical 

acclaim in Korea, this work has since been translated into 27 languages and 

published in 36 countries as of 2020. When a Korean book is exported to 

many countries, indirect translation is inevitable and it involves a process of 

translating Korean to another peripheral language via a central one and the 

process frequently increases after the translation of central language has been 

made available.

This paper tracks the outbound translation of the aforementioned work; ⅰ) 

to scrutinize the current practice of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 ⅱ) to see 

when indirect translation was significantly expanded and its connection to the 

publication of English translation, and ⅲ)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ranslators of each direct/indirect translation.

The findings show that direct translation was conducted at the initial stage, 

and indirect translation was exploded right after the English translation was 

published. This paper calls for an extensive view on outbound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suggests the needs for discussion on both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s while most of previous research has treated them as a 

separa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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